
�4 2� THE SAFETY TECHNOLOGY 

어렸을 적 친구 도시락 반찬 중에 맛살

로 만든 전이 있었더랬다. 시골에서 자란

나는 먹어본 경험이 없던 그 새하얗고 빨

간 마치 게살같이 보드라운 맛에 한동안

맛살을 사달라고 어머니를 보채었다. 이제

흔한 음식이 되어버렸지만 난 아직도 그

맛을 잊을 수가 없다. 30년 동안 꾸준히

맛살과 어묵을 만들어온 삼호 F&G(구‘삼

호물산’)를 찾았다. 

■“행복 만들기”(정직한 경 , 깨끗한

경 , 가치의 경 )

삼호 F&G는 1976년 수산물 보국화를

기치로 삼호물산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무

역업과 농수산물 가공업, 원양어업, 냉

장∙냉동업을 주 사업 역으로 시작하

다. 2004년 3월에 삼호 F&G로 사명을 변

경하면서 종합식품회사로 새롭게 도약의 나래를 펴고 있다. 

삼호 F&G는“행복 만들기”의 경 이념 아래“투명성, 다

양성, 시장성, 문화성”을 창조하기 위해“정직한 경 ”, “깨

끗한 경 ”, “가치의 경 ”을 실천하고 F&G(Food&Good)

를바탕으로F&G(First&Global)를추구,깨끗하고 고품질

의 식품을 만들기 위해 600여명의 사원이 모두 한 마음 한 뜻

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.

■ 자율안전관리의 실천“제안제도”의 활성화

삼호 F&G의 생산공정은 크게 어묵, 맛살 그리고 푸딩을 제

조하는 공정으로 나눌 수 있다. 이러한 일련의 생산과정 중에

사용되고 있는 기계들은 부분 회전운동을 하는 회전체가 많

아 말림으로 인한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. 또한 어묵과 맛살을

튀기거나 삶는 과정에서 고온, 고압의 증기를 사용하고 있어

화상의 위험이 존재하고, 식품제조상 물을 많이 사용하다 보

니 바닥에 물이 고여 장화를 신고 있는 작업자가 전도할 위험

이 있다. 또한 부분의 설비가 동력원으로 전기를 사용하고

“행복만들기”의실천

안전에서부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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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어 감전의 위험이 존재한다. 

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TPM활

동의 일환으로 각 공정별로 분임조 활동을 펼치고 있다. 이러

한 분임조 활동에서는 각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

에 파악하는 위험예지활동을 비롯하여 설비의 보전 및 개선,

작업방법의 개선,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환경 등에 관해 토의

를 한 뒤, 제안제도에 짜여진 조직을 통해 상부로 보고되어진

다. 최종적으로 TPM 추진본부에서는 보고되어진 각 제안들에

한 타당성 및 개선 등급을 평가하여 계획을 세워 개선해 나아

간다.

이러한 분임조 활동의 결과로는 회전체에 의한 협착사고의

방지를 위해 회전체에 방호울, 덮개 및 건널다리를 설치하

고, 고온체의 표면은 커버를 씌워 작업자의 접촉을 근본적으로

차단하 다. 모든 전기기기에는 접지를 철저히 시행하 으며

사용자를 별도로 설정하여 책임 사용자 외에는 사용을 금지토

록 하 고, 미지의 전기위험성에 해서는 작업자의 노출을 최

소화시켰다. 

월 1회 행해지는 제안들은 작업환경과

작업방법의 개선 성과로 나타났으며, 분

임조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제안에 한

피드백 차원에서 문화상품권의 지급 등

으로 전 근로자들의 적극적 참여와 지속

적 관심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.

■ 식품회사로서의 생명“위생을 지켜

라”HACCP 인증

식품 회사로서 위생을 철저히 지키기

위해 모든 작업장 출입구에는 알코올 분

무기가 설치된 에어샤워기가 설치되어

있다. 작업장 출입시 모든 작업자는 이곳

을 통과하여 세균으로부터의 오염을 차

단한다. 작업 종료시에는 5S운동에 따라

청소, 정리, 정돈은 기본적으로 실시하

고, 전 작업장에 걸쳐 소독을 실시하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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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다. 푸딩라인에 해서는 지난 2005년 11월에 HACCP 인

증을 받았으며 금년 안에 어묵, 맛살 라인을 리모델링하여

HACCP 인증을 받기 위해 계획 중에 있다. 이러한 HACCP

인증을 통해 작업동선의 간소화, 이동거리 축소, 청결한 작업

환경을 조성하는 등 궁극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안전한 근무환

경을 구축함으로써 더욱더 발전된 무재해 사업장을 건설한다

는 계획이다. 

■ 우리는 한 가족“삼호 F&G”

안전은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라 했다. 사고는 한 순간이지

만 그로인한 몸과 마음의 상처는 오래 남는다. 안전은 단하

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 주변의 작고 쉬운 것부터 하나씩

발견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다. 안전에

한 의식은 인간중심적 사고에서 발의 된다는 삼호 F&G의 김

태형 공장장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, 무재해 사업장으로서

행복이 가득한 공장, 나아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

는 삼호 F&G가 되길 기원한다. 

<임재근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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